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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를 이겨보자

自己(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을 이기는 克己(극기) 工夫(공부)가 일상생활에서 가

장 필요하다. 이른바 ‘자기를 이긴다’고 할 때의 ‘自己(자기)’는 내 마음속으로 좋

아하는 것이 자연스런 道理(도리)*에 맞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 내 마음이 異性(이성)*을 좋아하는지, 利益(이익)을 좋아하는지, 名譽(명

예)*를 좋아하는지, 벼슬을 좋아하는지, 편안히 지내기를 좋아하는지, 잔치를 벌

여 즐기기를 좋아하는지, 진귀한 보석을 좋아하는지를 반드시 단속하고 살펴야 

한다.

만약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道理(도리)에 맞지 않거든 모조리 과감하게 끊어 싹

을 남겨 두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내 마음이 좋아하는 것이 비로소 도리에 맞게 

되고 이겨내야 할 개인적인 욕심이 없게 된다. (『격몽요결』 「지신장」)

*도리(道理) :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길  *異性(이성) : 자기와 성(性)이 다른 남자 또는 여자

*名譽(명예) : 널리 알려지는 명성

오락실에서 오락하는 
나

피자와 햄버거를 
좋아하는 나

예쁜 여자 친구 혹은 
멋진 남자를 좋아 

하는 나

⇖ 󰀺 ⇗

장난만 하면서 노는 
나

󰀹 내게 지나친 
욕심은 없는가?

➡
유행에 민감하여 
화려한 옷을 즐겨 

입는 나 

⇙ 󰀻 ⇘

늦잠 자는 나
명품 가방, 화장품 
등을 좋아하는 나

비싼 휴대폰과 
시계를 좋아하는 나

이기기 힘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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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해설

여러분은 ‘극기훈련’이란 말을 들어 보았나요? 들어본 사람은 아마도 수련회 같은 데서 들

어 보았을 거예요. 克己(극기)란 자기를 이기는 것을 말하는데, 이 때 자기란 무엇일까요? 바

로 도리에 맞지 않는 자기의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크고 작은 욕심이 있어요. 人間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심이 없

을 수는 없죠. 먹어야 할 때는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할 때는 입어야 해요. 또 꼭 필요한 것은 

가져야 해요. 그런 것이 없으면 人間이 아니지요.

문제는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가져야 할 것도 있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에

요. 그게 지나치면 남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본인에게도 좋지 못한 결과를 일으키기도 하

지요. 그러니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어서 어떤 것을 가지게 

되어도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요. 예를 들면 승용차가 없을 때는 작은 경차라

도 있으면 하다가, 막상 경차가 생기면 중형차를 원해요. 또 중형차를 마련해 타다가 그것도 

싫증나 외제 차나 더 비싼 고급승용차를 원하지요. 

따라서 인간의 욕심을 어느 선에서 막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선이라는 게 사람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 선을 지킨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율곡 先生은 자기 마음을 살펴 도리에 맞지 않는 욕심이 생기면 과감히 잘라버려 

싹을 남겨두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어요.

물론 이런 일은 어른들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린이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

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실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해 답이 없어요. 오늘날 세상이 혼탁해진 것도 이 문제와 관계가 

있거든요. 혹 누가 율곡 先生의 말씀대로 산다면 바보 취급을 하기가 일쑤예요. 여러분들은 

先生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답은 공자님이나 부처님, 그리고 예수님도 말해주었

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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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문제

1.�내가 살아오면서 유혹을 이겨내기 힘들었던 것 가운데 세 가지만 아래 (보기)에서 골라 보세요.

   (                 ,                  ,                   ) 

   

2. �인간이 살아가는데 먹고, 자며, 옷 입고, 쉬고, 이성과 짝을 지어 혼인해서 후손을 남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지나치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될 것도 아니며 욕심도 아니다. 다음에 제시

된 것을 지나치게 추구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가. 맛있는 음식 먹기 :

나. 유행에 맞는 옷 입기 :

3. 자기의 개인적인 지나친 욕심을 이길 수 있다면, 어떤 점이 좋을지 아래의 항목에 맞게 써 보시오.

가. 음식의 유혹 :

나. 컴퓨터 오락의 유혹 :

4. �『격몽요결』에서는 이익(돈)이나 권세(벼슬)을 좋아하는 것까지도 자기를 이겨야 하는 대상으로 

보았는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오늘날의 돈이나 권세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비교

하여 각자 나름대로 생각해 적어 보세요. 

가. 이익(돈) :

나. 권세(벼슬) :

<보기>

늦잠, 음식, 최신 유행 옷, 새 기능의 스마트 폰, 컴퓨터 오락, 

남자(여자) 친구 사귀기, 명품 가방이나 액세서리, 친구와 놀기, 운동하기, 

텔레비전 시청, 공부시간에 음악듣기, 채팅하기, 댄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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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한문 익히기

1. 다음의 한자를 익혀 봅시다.

뜻 다스릴 장인 이길 자기 아닐 아닐

한자 理 工 克 己 非 不
음 리 공 극 기 비 불(부)

2. 한자어의 쓰임을 보고  안에 알맞은 음을 써 보자.

理致(  치) : 사물의 조리, 또는 법칙

工事(   ) : 공장이나 토목과 건축 등의 일

克復(  복) : 원래의 태도나 형편으로 되돌아 감

利己心(    ) : 자기만을 이롭게 하는 생각

非常(  상) : 예사롭지 않은 특별하거나 다급함

不當(   ) : 마땅하지 않음

3. 다음 한자어에 맞은 음을 (             )안에 써 넣어 봅시다.

가. 욕심대로만 사는 것은 사람의 道理(             )가 아니다.

나. 不孝(               )를 저지를 사람들은 대개 뒷날 후회한다.

다. 우리는 수련회에 가서 克己(                ) 체험을 하였다.

라. 사람들 가운데는 工夫(                )를 좋아하는 자도 있다.

4. 다음   속에 한자의 음을 써 넣고, 큰 소리로 여러 번 읽어 보시오.

 

•풀이 : 非(비)-~아니다/禮(예)-예법/勿(물)-~하지 말라/視(시)-보다/聽(청)-듣다/言(언)-말하다.

•해석 : 예법이 아니면 보지 말고 예법이 아니면 듣지 말고 예법이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법이 아니면 움직이지(행하지)마라 

非禮勿視(   물시)하고 非禮勿聽(  물청)하고 非禮勿言(  물언)하고 

非禮勿動(  물동)하라.

★팁

不은 뒤에 오는 낱말이 ‘ㄷ’이나 
‘ㅈ’이 올 때는 ‘부’라고 읽는다.

(예) 不動(부동), 不在(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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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된 이야기

조광조 선생을 사모한 처녀

『해동소학』에 나오는 이야기에요.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였던 조광조 先生이 15살 때 서당에서 工夫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어.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어떤 집의 처마 밑에서 피를 피했

는데, 마침 그 때 15~6살 되어 보이는 그 집 주인의 딸이 先生에게 반해서 엿보고 있었지. 

先生은 비가 그치자 집으로 돌아와 버렸는데, 그 뒤로부터 그 처녀는 상사병(남자 또는 여자가 

여자나 남자를 그리워하다가 생기는 병)에 걸려서 온갖 약을 써도 낫지 않았어. 그러자 그 父母는 처

녀에게 그 까닭을 물었는데, 처녀는 사실대로 죄다 말했어요. 

그 처녀의 아버지는 딸을 살리려고 거리에 나가서 여러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先生을 

찾아 왔어요. 처녀의 아버지는 先生께 자기 집에 한 번 와 주기를 부탁했는데, 先生은 허락하

고 그 집으로 갔더니 처녀가 기뻐하면서 나와 맞았어요. 이 때 先生은 이렇게 타일렀어요.

“너는 좋은 집안의 딸이다. 내가 너를 눈여겨보고 좋아한 일도 없는데, 네 스스로 女子의 

몸으로서 먼저 남자에게 정을 두고 병이 나서 父母님을 근심하게 만드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처녀는 낯빛을 붉히면서 들어가 버렸어요. 이것을 보고 先生은 돌아왔는데, 얼마 

후 처녀의 병이 나았어요.

아직 혼인을 안 한 청춘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물론 한 사람

만 일방적으로 좋아할 수도 있어요. 비록 그런 사랑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그 또한 큰 잘못은 

아니에요. 

당시 조광조 先生의 나이도 15살 사춘기라 女子에 대해 어찌 연애 감정이 없었겠냐마는, 

이 때는 학문에 힘쓸 때라 스스로 그런 욕망을 참아 이겨낼 수 있어서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

지 않았던 게지요. 

관련 인성 가치 공통


